
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가지에 달려있는 침엽수로 ‘테라핀’ 등 정유물질이 함유

되어 있어 산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연료량을 줄이는 숲 가꾸기

가 꼭 필요합니다. 산불 피해를 저감하고 예방하는 숲 가꾸기는 솎아베기와 가지치기가 

있습니다. 솎아베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위주로 벌채하고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종

은 모두 남겨둡니다. 45년생 기준으로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의 간격을 4.5m 이상 떨어뜨

려야 합니다. 또한, 가지치기는 가장 큰 나무를 대상으로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나무

높이 약 6m 이상까지 베어주면 지표면의 불이 서 있는 나무의 잎과 가지로 옮겨붙지 않게 

할 수 있습니다. 숲 가꾸기가 잘 된 지역은 산불이 발생할 때 탈 수 있는 연료의 양 자체가 

줄어들어 수관화로 번지지 않고 지표화가 진행되어 주택이나 건축물이 탈 가능성이 줄어

듭니다. 숲 가꾸기는 유일하게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산불 예방책으로 대형산불의 위험

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소나무숲 가꾸기를 통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나요?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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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산불과 숲 가꾸기(연료관리) 




